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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품목                                         

2014년 곡물 및 사료 수출액은 2013년보다 17억불 떨어진 288억불로 
예상되는데 이는 곡물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밀 수출액은 밀 가격
과 함께 양도 감소해 19억불 떨어진 77억불로 예상된다. 경쟁국들의 수
많은 수출가능 제품들이 성장 기회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 수출 
또한 주정박 가격과 옥수수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보여 14억불 하락할 
것이다.

굵은 곡물 수출액은 23억불 오른 84억불로 예상되는데, 작년 가뭄으로 
작물이 훼손되었지만 수출 가능한 옥수수가 많기 때문이다. 예상 작물양
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어 옥수수 수출액은 20억불 증가한 75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가는 25% 떨어졌다. 쌀 수출은 21억
불로 10% 하락했는데 공급량 감소, 경쟁 수출업체의 가격 하락과, 중동
과 남미에서의 판매 하락이 그 이유이다.

2013년 곡물과 사료 수출액은 3억불에서 305억불까지 올랐다. 밀은 특
히 브라질과 중국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어 6억불에서 96억불까지 올랐
다. 옥수수는 경쟁 압력으로 양이 줄어들어 5억불에서 55억불까지 줄었
다. 사료와 다른 제품들은 가격과 양이 모두 증가해 4억불 늘었다. 쌀은 
캐리비안과 남미로의 판매가 증가해 1억불에서 23억불까지 늘었다.

2014년 지방종자와 지방종자 예상 제품수출액은 2013년보다 54억불 감
소한 264억불이다. 국내 공급량이 증가해 대두박과 콩의 가격이 떨어졌
기 때문이다. 콩 수출액은 양은 늘어났지만 단가가 낮아져 21억불 하락
한 184억불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가금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소비
가 다시 증가하면서 대두박의 수출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두유 역
시 많은 양이 에너지 부분에 쓰이면서 수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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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박의 수출액은 단가와 양이 떨어짐에 따라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대두박의 수출 감소는 남미와의 경쟁 심화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소비 증가는 수출 가능한 양을 제한하고 있다. 대두유 수출양은 남미와
의 경쟁, 특히 바이오디젤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출 가능한 대두
유 양이 많아진 아르헨티나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인
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두유를 바이오디젤의 공급 원료로 사용하
면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면 수출액은 작년 추정치보다 7억불 떨어진 50억불로 예상된다. 
수출양은 230만 톤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이 20% 가까이 하락하
면서 수출가능한 면의 양도 급격히 줄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수입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단가는 살짝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면의 단가가 높아졌지만 예상보다 높은 중국의 수요로 수출액이 
2억불 상승해 57억불 정도이다.

2014년 가축, 가금류 그리고 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불 증가한 
311억 불로 예상된다. 유제품과 소고기 수출은 줄었지만 돼지고기와 가
금류 제품의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시킨다. 멕시코와 아시아 시장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수출액은 6000만불 상승하여 51억불로 
예상된다. 계란 등의 가금류 제품 수출은 5000만불 상승한 65억불로 예
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액 또
한 2억불 하락한 56억불이 예상된다. 소고기는 단가가 상승하지만 낮은 
생산량으로 인해 수출액 또한 1.7억불 하락한 49억불로 예상된다.

2013년 수출액은 10억불 오른 310억불로 유제품, 가금류 그리고 돼지고
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유제품은 EU의 더딘 우유 생산으로 가격이 
올라 5억불 상승한 58억불이다.

2014년 원예제품 예상 수출액은 345억불로 전년도 예상치보다 25억불 



상승했다. 신선 과일류와 야채류는 5억불 상승한 81억불로 예상된다. 캐
나다와 멕시코로의 수출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공된 과일
과 야채는 6억불 상승한 80억불로 예상된다. 몇몇 가공품의 수요가 주요 
시장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단가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중국
에서 지속되는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에 대한 높은 수요로 각종 각과
류 및 가공 각과류의 수출액은 8억불 상승한 78억불로 예상된다.

2013년 원예제품의 수출액은 320억불로 변함이 없다.

지역별 수출                                        

2014년 농업 수출 예상액은 1350억불로 수정된 2013년 예상치보다 50
억불 낮다. 아시아로의 수출은 24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
국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미국의 최대 시
장으로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안 서반구 지역 수출은 5억불 줄어들 것
이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EU의 수출액은 밀과 콩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부 합쳐서 18억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5억불로 예상되는데 2013년 예상액보다 20억불 
낮은 수치다. 콩이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수출 가격은 콩의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두박은 미국의 수출 가
능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수출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수요 감소로 
면 수출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옥수수, 밀, 각과류 그리고 
낙농제품의 수출은 늘어나서 콩과 대두박 수출의 하락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수수 수출이 두드러질 것이 예상되며 이미 수출 판매량
은 회계연도 2014년 선적량의 급증을 암시한다.



일본은 이번 해 예상 126억불을 뒤이어 2014년 130억불이 예상된다. 비
록 콩 수출 가격이 떨어지긴 해도 옥수수 수출이 올라 전반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액은 콩과 대두박의 전망 하락으
로 2013년보다 8억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
남은 각각 2억불씩 감소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1억불씩 줄어들었다.

서반구

멕시코는 3억불에서 180억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두박과 대
두유 수출이 줄고 DDGS(옥수수 주정박) 가격이 하락하지만 옥수수 수출
과 원예수출이 더 증가하여 이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215
억불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예상액과 차이가 없다. 원예제품 수출이 증가
하여 사료 가격의 하락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2011년 중국
에게 빼앗겼던 미국 최대 시장의 자리를 되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베네수엘라는 2013년 예상액보다 2억불 떨어졌는데 이는 미국의 수출가
능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대두박과 대두유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한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경쟁으로 2014년 밀수출이 줄어 6억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아프리카 및 중동

EU으로의 예상 수출액은 100억불인데 이는 2013년 예상액보다 10억불 
낮은 수치이다. 콩 수출액은 작년 5억불과 비교했을 때 16억불을 달성하
며 2013년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4년에는 단가가 낮아지
고 남미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강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두박 수출 또한 2013년 현재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미국의 수출 가능 
공급량 감소하면서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04년 중동으로의 수출액은 흑해 지역과의 밀수출 경쟁으로 5억불 감
소할 것이다. 터키 수출액은 2013년보다 3억불 감소한 20억불로 예상된
다. 대두박, 면 그리고 밀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북 아프
리카로의 수출도 심화된 밀수출 경쟁으로 금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다. 이



집트는 밀, 콩, 대두박 선적이 줄어 2013년보다 2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
인다.

2013 회계연도에 대한 변경된 전망

2103년도 회계연도 농업수출 예상액은 5월 예상액보다 5억불 상승해 
1400억 불이다. 캐나다, 브라질, EU로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반면 한국, 멕시코, 북미, 중동으로의 선적량은 감소될 것으로 보이
나 증가량은 부분적으로만 상쇄된다.

아시아

일본 수출 예상액은 1억불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늦어진 추수 시기와 
매우 적은 작물 수확량으로 마지막 분기 선적양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고, 현재까지 옥수수 수출 진행률 또한 더디기 때문이다. 옥수수 
수출은 작년 대비 10억불 이상 감소했고, 전년 동월대비 밀, 소고기, 콩 
수출을 훨씬 뛰어넘는다. 한국은 이번 첫 삼사분기 작년 같은 기간에 비
해 옥수수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5억불 감소했다. 한편 브라질과 아르
헨티나의 한국으로의 옥수수 수출은 상당량 올라갔다. 첫 삼사분기 밀수
출 또한 작년과 같은 속도로 감소했다. 미국의 대한민국 총 농업수출은 
현재 52억불로 예상되며 이는 2010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소고기나 각과류보다 훨씬 수출이 많은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홍콩 수출액이 1억불 감소했다. 태국은 2억불, 인도네시아는 
1억불 증가했다. 

서반구

캐나다는 원예제품, 소고기, 콩, 구이용 고기의 수출이 강세를 보여 5억
불 상승하여 215억불 기록했다. 멕시코에 대한 예상액은 3억불 감소하여 
177억불이 되었고 작년 실적에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5월과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훨씬 낮다. 옥수수 수출이 전년에 비해 15억



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경된 예측으로 봤을 땐 
멕시코 수출이 작년 대비 12억불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 선
적이 낮아졌지만 가금류와 원예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작년 5억 9백만불보다 7억불 증가한 14억불로 예상된다. 이 
수출 예상액은 2011년 실적보다 72% 상승한 것이다. 원예제품을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들이 전년도 수출 속도를 넘어서고 있고 첫 3사분기 밀의 
수출은 전년 1300만불에 비해 3억 9400만불을 기록했다. 사월, 오월, 유
월동안 브라질 수출이 증가했고 이는 마지막 사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브라질 밀 수출은 아르헨티나의 공급 축소와 공통관세 
포기로 벌써 기록을 세웠다.

중앙아메리카는 1억불 감소한 32억불로 예상되는데 이는 벨리즈와 파나
마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로의 선적양이 줄었는데 옥수수 수출 감소가 주원인이다. 옥
수수, 면, 유제품, 가축 수출이 주춤하면서 중앙아시아로의 총 수출은 원
래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EU에 대한 예상은 8억불 증가해 110억불 기록했다. 콩과 대두박을 합친 
수출액은 첫 3사분기 때보다 15억불 많다. 가축제품, DDGS(옥수수 주정
박), 각과류는 역시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 브라질은 여전히 EU의 가장 
큰 수출국이지만 미국시장이 금년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콩과 담배 선적이 증가하여 3억불 증가했다.

북아프리카는 5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의 가장 
큰 시장인 이집트 수출이 작년보다 2억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변
함이 없다. 모로코로의 대두유 선적양이 감소하고 튀니지로의 옥수수 오
일이 줄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예상액은 감소했다. 게다가 밀수출 
역시 이번 마지막 사분기에 계속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표4> 2012-14년 미국의 국가별 농업 수출액



중동지역은 5억불 감소한 66억불로 예상되지만 이는 2012 회계연도보다 
높은 수치이다. 밀의 수출은 경쟁이 치열해 예상보다 낮아졌고 가죽과 
고기는 작년 수출 속도보다 늦어졌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예
상은 변함이 없어 예측 수정이 가장 적게 이루어졌다. 이라크, 요르단 
등의 몇몇 수입국의 구매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초기의 선적 속도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급격히 떨어져 5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 감소는 사육소와, 콩, 각
과류 수출 증가로 일부 상쇄되었다.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3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데 이는 예상보다 증가한 호주
로의 선적이 주원인이다. 원예제품, 유제품, 그리고 대두박 모두 전년도
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